
2019공주백제마라톤,청정한가을을달리다

태풍 ‘링링’이지나간 ‘백제
의 고도’ 충남 공주에서 가을
철마라톤축제가열렸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마스터스 마라톤대
회로 손꼽히는 2019공주백제마라톤(공주
시·동아일보·스포츠동아 공동 주최)이
8일 8000여명의 건각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8회째를 맞
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 대비 참가자가

2500여명이늘어났다.
출발을 앞두고 대지를 촉

촉이적신비와따가운햇볕
을 가린 구름으로 달리기에
는최적의조건이갖춰졌다.
화려한 패션으로 무장한
20·30대 젊은 참가자들이

대거 눈에띄었고, 이들은 42.195km를완
주한 뒤 여전히 유쾌한 모습과 밝은 표정
으로 공주종합운동장에서 ‘인증 샷’을 찍
으며추억을공유했다. 10km부문에나선
김정섭 공주시장도 참가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피우기도했다.

특히올해부터는동아일보3대마라톤대
회인 서울국제마라톤(3월 17일), 공주백제
마라톤,경주국제마라톤(10월20일)을완주
한 동호인들에게 ‘런 저니(Run Journey·
달리기여행)기념메달을증정하고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00년백제의왕도에서열리는이대회는
역시 코스부터 남달랐다. 금강과 계룡산
을 따라 달리는 청정 코스는 백제큰길∼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마곡사∼공

산성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
아냈다.

풀코스 남자부 우승자는 이종현 씨(27·
한국전력기술)가 차지했다. 지난주 참여
한 한 마라톤대회에서 개인 첫 풀코스 우
승을 한 그는 단숨에 마스터스 마라톤 강
자로 떠올랐다. 2017년 지인의 권유로 마
라톤에 입문한 이 씨는 3월 서울국제마라
톤 마스터스 우승자인 송재영(29), 공주백
제마라톤3연패에도전한박창하(40)씨와
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
을 통과했다. 송 씨는 3위, 박 씨가 2위에
올랐다. 이 씨는 “다음달 경주국제마라톤

에도 참여한다. 개인최고기록(2시간32분
8초)을 깨고 싶다. 우승을 하며 ‘런 저니’
메달까지받고싶다”는소감을전했다.

풀코스 여자부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7회우승한이정숙씨(54)가 2년만에다시
정상에섰다.그는“컨디션이좋지않아완
주가목표였는데1등을해서기분이좋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찾
지못해힘들지만계속달린다”며활짝웃
었다.

이날대회에는김시장을비롯해고준근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정진석 국회
의원,박병수공주시의회의장,김동일·최
훈 충남도의회 의원, 원성수 공주대 총장,
박제균동아일보 논설주간이참석해참가
자들을 격려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태풍피해현장시찰로참석하지못했다.

공주｜이원주·김배중동아일보기자

takeoff@donga.com

최적의 날씨·최고의 코스,꺠모든꺠것이 좋았다

2030러닝맨완주인증샷추억공유
김정섭 공주시장, 10km 부문 출전
남자부우승이종현씨꺠“런저니욕심”
여자부퀸이정숙씨“스트레스아웃”

2019공주백제마라톤이 8일 ‘백제의 고도’ 충남 공주에서 8000여명의 건각들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퉐팦 ‘마라톤 입문 2년차’ 이종현 씨가 풀코스 남자부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
을 통과한 가운데 퉐팧 20·30대 젊은 마라토너들은 화려한 복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퉐팪 휠체어에 탑승한 아들과 이를 힘차게 미는 아빠의 위대한 도전 역시 많은 갈채를 받았다. 퉐팫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
간(가운데)이 남자 풀코스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주 ｜ 양회성·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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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이시형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의 차세대 주자들이 주니

어그랑프리대회에서동반입상하며 앞날을밝혔다.
이해인(14·한강중)은 7일(한국시간) 라트비아 리

가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9∼
2020시즌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3차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13점, 예술점수(PCS) 60.57점으로 합계
130.70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의 66.93점을 더한
총점 197.6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해인은 2012년 슬로베니아 주니어 그랑프리
5차대회에서 우승한 김해진 이후 7년만에 이 대회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선물했다. 쇼트프로그램에
선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7개
의 점프를 모두 깔끔하게 성공하는 클린 연기를 펼
쳤다. 스텝과 스핀 연기도 흠 잡을 데 없었다.
2018∼2019시즌 김예림(16·수리고)이 3차대회에
서 기록한 프리스케이팅 130.26점, 5차대회의 총점
196.34점을 넘어 한국 여자 피겨 주니어 역대 최고
점도 경신했다.

남자 싱글의 이시형(19·고려대)도 7일 같은 장소
에서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141.01점을 획득, 쇼
트프로그램의 77.30점을 더한 총점 218.31점으로
안드레이 모잘레프(러시아·223.72점)에 이어 은메
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시형은 2016∼2017시즌
러시아 사란스크 4차대회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 성
적(8위)을 뛰어넘어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첫 메달
을 따냈다.

7번째 출전만에 달성한 쾌거다. 두 번째 점프 과
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착지가 흔들리긴 했지만, 나
머지 연기는 문제없이 해냈다. 연기 후반부의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러
츠, 더블 악셀∼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
이션도 실수 없이 해냈다.

우승을 차지한 이해인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
포츠를 통해 “쇼트프로그램에서 준비했던 것을 모
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도 “프리스케이
팅에서 만회한 것 같아 행복하다. 남은 6차 대회에
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이해인金·이시형銀…한국남녀피겨샛별탄생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3차대회

이해인여자싱글총점197.63점획득
2012년김해진이후 7년만에금사냥
남자싱글이시형개인최고성적입상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장제원꺠의원아들래퍼노엘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물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불거져
과거엔미성년자성매매시도전력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
엘(장용준·19)이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
기’ 등 의혹으로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다. 이미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의혹으로방송프로그램에서퇴출되는
등논란을겪기도 했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노엘은
7일 오전 2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혈중 알코올 농
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
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노엘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고, 경찰은 사고
당일 조사를 마치고 노엘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석 이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노엘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며 합의를 시도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출
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제3의 인물이 운전한 것처럼 말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됐다. 노엘은 앞서 2017년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연 당시 SNS
를 통해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은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노엘은 이후 논란
이 잠잠해지자 지난해 래퍼 겸 가수 스윙스
가 이끄는 인디고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
하고 활동해왔다. 팬들은 “활동 중단이 아
닌 연예계에서 은퇴하라”는 반응을 드러내
고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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